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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특별기획 제 44_1호

한, 강화  핵능력 에 경  평화로 가는가?

보혁
  (코리아연 원 연 기획 원, 

울  통 평화연 원 HK연 수)

  Ⅰ.  3차 핵실험  체  안보 신

  Ⅱ.  경 ·핵 병진  가능

  Ⅲ.  우  경  

  Ⅳ.  계 개  없는 병진  한계

2013  상  한  행보는 3차 핵실험과 경 ·핵 병진  특징지  수 

다. 핵  강 한 탕 에  경 건 에 매진하고  해 우  

경  하 는  취했다.

Ⅰ. 3차 핵실험  체  안보 신

한  지난 2월 12  3차 핵실험  단행했다.  그날 한  변

 핵실험  주   미  책에 맞  “나라  주  끝 지 지키

는  지  능  과시하는  다”고 주 하고, “핵실험  어  

에도 지 않는 당당한  ”라고 주 하 다. 한   차  

핵실험   , 한 도 사   등 든  미   시 

책에 원  고 다. 여 에 , 후 , 다피  등 미 과 

결해  들  사공격  거   식해 다. “핵억  못가진 

나라들  도 복  린 들  사  간 책동에 수 책  것  

 엄연한 실” 라는 한  식  그것 다. 에 하여 한  “

(한) 도에  2  한 쟁  핵 쟁  어나지 않  것  신  핵억

  ” 라고 강변하  핵실험  당  하고 다.

한  3차 핵실험  그보다 1개월 앞  단행  거리 켓 사  한  

룬다. 거리 켓 사는 우주개 과 탄도미사  개 , 양  격  갖고 

다.   사건에 해 미  주도  엔 안보리는  재 결  2087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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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94  채택하 다. 한에 한 상업, 재가 욱 강 었는 , 결 는 

 사건  과 에 한 재는  한 에 한 강  해상검색도 

포함하고 다.  상한 것처럼 한  핵  능 에 한 타  태도  

천 하 다.  한  “핵 가 미  신  해  리는 마당과 

상탁  에 고 할  나 경  거래  아니다”고 말하

다. 3차 핵실험  후  한  시한 핵 상 책  “미  시 책  

도 변하지 않  건에  계  핵 가 실  에는 도 핵

도 가능하다”는 것 다. 그 연 상에  한  “앞  우리  미  사 에 

 한 담  어도 핵   담   없  것” 라고 

다.(2013.4.18. 원  책  ) 말하  한  강  핵 능  

 삼아 미 과 새 운 상,  평 체  상  하고 다. 그것  루어지

지 않는다 하 라도 한  미  시 책  삼아 핵  당 할 수 

다. 나아가 3차 핵실험  한에게 안 보 에 한 신감  여 경 건 에 

집 할  공하는 도 다.

Ⅱ.  경 ·핵 병진  가능

한   12월 12  사한 공  켓,  3  2 가 사  

 아니라 과학 술사업  규 하고,  규  수하  진하도  

심한  들 다. 또 미  포함한 해  가들  청하  공개  진

행하 다(미  참). 2012  신 사에   동당 1 는 3  2

 사  한  우주과학 술과 합   과시한 것 라고 평가하 고, 

어 한  그것   훈  경 건 과 민생 향상  한 

과학 술 계 에 는 평  사업 라고 규 하 다.

공  켓 사  핵실험  연 어 단행한  어 한  3월31  동당 

앙 원  원 에  ‘경 -핵  건  병진’ 략  채택하 다. ‘경

개 ’  단행한 경험  는 주  다시 한  내각 리에 하는 

가 동 었다. “ 원 는 경 건 과 핵 건  병진시킬  한 략  

 핵  강 시켜 나라   철벽  다지  경 건

에  큰  어 사 주 강 가  건 하  한 가   민

 다.”고 규 하고, “새 운 병진  참다운 우월   가

 늘 지 않고도 쟁억 과  과  결   경 건

과 민생 향상에  집 할수 게 한다는  다.”고 주 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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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경 ·핵 병진  개할  경  극  곤란하 다. 엔 안보리  

한  재가 가동 고 었고 거 에 지 동참하는 양상 었다. 그 연

상에  한  남한, 미 과  계  찾지 못하 다. 통상 라 하 에

는 공격  태도가 뚜 하게 드러난 3~4월 한미 간  키리   독수리 훈  

한  막말 공  연 하 다. 가 없는 미  핵 사  시 는 동아시아 핵

도미  차단 란 미가 었지만, 한에게는 핵  당  리  강 시키는 

한편 경 ·핵 병진  약하는  다가갔다.

 재  남한, 미   압  건  경 ·핵 병진  하 에

는 어 다. 한 스스  수  창 하거나 공 책  개할 체  

 극  한  상태에  경 개  필수  과 다. 4월 고  라

간 사   내 가 진   거   결  어나  시 하

다. 한   움직  시 하 다. 우  지지  공감   탕  

과     그 움직  실체 다.

Ⅲ.  우  경  

  

  5월22  룡해 민    특사 격   해 

경  한 경 개  사  피 하고  지지  청하 다. 시진

핑 가주  만난 리에  룡해  “  말  경  시키고 

민생  개 하고 싶다.  평  경  하고 싶다.   

각 과 공동  하고, 6 담 등 다양한 식   상  통해  

타당하게  란다.”고 다. 한 도 핵  역내 평 ·안 ,  통한 

해결 ,  견지해  한 도 책 본   감안하  한  도  

단    한  행보  지지한 것  평가할 수 다. 어 한  

남한, 미 에  한다. 6월 6  남  당 담( 평통 변  특별담 ), 

6월 16  미 고  담(  변  담 )  각각 안하   

 에 나 다. 남 담 안  미  상 담 하루 었는 , 담  

개 공단, 강산  재개, 산가  상 , 6.15공동 언, 7.4공동  공동 , 

십  직통  재개통 등 었다.  담  격, 안 시  등  감안할  

매우 극   지  보여  것 었다. 또 한  미 고  담  안

하   사   상태 , 평 체  수립, ‘핵 없는 계 건 ’  시하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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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 남  는 담 담  어 지만 담  격 

 결 고, 신 개 공단 담  진행 고 다. 각에 는 한  극

 담 에 근  가 한 략  마 지 않아 ,  한  

에 심  많아 지연 술  한 것 라는 도 다. 특  미 고  

담 안에 해 근  통  6월 17  마 통 과  통 에  “  

한 는 한  핵  고도 에 시간만 어  뿐” 라    

보 다. 같  날 미  변  역시 “ 건  체  핵  해 한  

신뢰할만한 행동  ( ) 하는 것 ”라  보  태도  나타냈다. 그보다 앞  5

월7  한미 상 담에  양  상  “ 한과 할 가 돼 다”고 언 했

지만 6 담 등 체   안에 한 언  없  한  ‘ ’  경

고할 뿐 었다. 

러한 한 과 미    과 차  보 다. 6월7~8  리포

니아 미  상 담, 6월 27  징 한  상 담에   6  재개, 

( 핵만  아니라) 한 도 핵  지지한 , 한 과 미  상  핵  

강 하  한과  에 극  태도  보 다. 그리고 근  통  여러 

, 마 통 도 간  한  경 ·핵 병진  하 다. 

Ⅳ. 계 개  없는 병진  한계

  한  경 ·핵 병진 에 한 한미 양   한  핵  강 에 

  경 책  동 하지 않  뿐 아니라 그에 도움   어  도 

하지 않  뜻  포함하고 다고 할 수 다. 어도   재  지하

고, 지 포함시킨  압  진할 것  보 다. 한  에 는 경

·핵 병진  개함에 어 한 , 미 , 본  지지  하  들 것 다. 

그 지만 연   사   지나 한  도  단하고 에 나 고 

하고 다는 상  남한과 미 에 주고 는 것  사실 다. 는  지지  

고 어 남한  진하 는 한미  3  략  과  사  차단하는 미

가 고, 럽과 동남아 등 사   에 리하게 할 수도 다. 

그러나 경 에 가  큰 향  행사하고 는 미 과  계개  없  

사  극   는 어 다. 미 과  계개  해 는 남한과  

계개  행 어야, 한 병행해야 한다. 한  근 보 는 남한, 미 과

     주 는 다.  남한과 미  한과 

에 나  지도 찰 다. (2013/07/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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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특별기획 제 44_2호

“한 도 안 과 평화,” 중 책  키워드

홍

  (동 여 학  연 수)

  Ⅰ.   책  변했는가?

  Ⅱ.   책? 미 계  어라!

  Ⅲ.  ‘한 도 안 과 평 .’ 책  키워드

Ⅰ.  책  변했는가?

한  3차 핵실험 후 격  악  한 도 는 5월 룡해 특사  

 후 게 복 고 다. 러한 상 변 는  핵  상 들에  나

타났  양상  복 고  시사한다. , 한  벼랑끝 술  한 도 

 극 시키  동맹 트   직간  득과 압  통해 상

 ‘뒷 리’하는  또 한  복  것 다. 한  1, 2차 핵실험 당시에도 

 각각 탕 쉬엔과 원  견하고 규  경 지원  약 함  한

 태도 변  끌어 냈다. 

사실, 한  3차 핵실험  후해  책 변  가능  망하는 

견들  다수 도 하 다. 실  내  언  한에 한 만  

골  하 고, 앙당  『학습시보』 편집  “  한  포

해야 한다”는  럼  언 에 게재하 도 하 다. 아울러, 한에 

 내 여  보다  드러나 도 하 다. 상에 는 한지도  

골  하하는 지 등 하 다. 

그럼에도 하고, 3차 핵실험 후 개  상   여  한  후견

 시사하 다. , 3차 핵실험에 한   보다 었

 것  사실 다.  에  보 , 3차 핵실험  ‘타 ’   못했다

는 것  가  큰 라 할 수 다. 한  1,2차 핵실험  미  

라든지 2.13합  행 라는  맞  었다는 에  는 

한  행태   도 양해할 여지가 었다. 그에 해 3차 핵실험  그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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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나지 않았다는 에  한에 한  피 감  보다 강하게 드러

날 수 에 없었  것 다. 그럼에도 룡해 특사    리 안차   주

  등  통해  양  우 계  재 했다는 사실   한에 

한 만  ‘프   만’ 라는 사실  암시한다.

Ⅱ.   책? 미 계  어라!

  한  포 하지 못하는가? 리  상 , 상  다 에도 

하고 동 한 결과가 복 다는 것  결  그 원  행 들  특수 에 는 

것  아니라 행 들  처한  경에 다는 것  시사한다.  미 

계는  그러한  경 라 할 수 다. 가 여   상

태라 , 가들  고  생  해 가간 계에 민감할 수 에 없다. 

도  미 과  계  핵  포함하는 계 수립에 

어 거  우  고 상  것 다. 

지난 6월 시진핑- 마 상 담에   한 ‘신 ’는 러한 

 고민    개 다. 사실, 신  개  하고 는 

 ‘ 동 (求同存異)’ 원  1970  미 계 개  시 에 미 주창

었  리다. 보다 실  맥락에 , 신  개  역사  재했

 강 들간 체  새 게 사하는 릭에 과할 수 다. , 1814  

체 , 1921  워싱 체 , 그리고 1945  얄타체  사하게 신  개

 1990  후  하  시 한 미 간 체   수사  것 다.

보편  강 간 체 는 상 간  경쟁  한 훼  지하

는 것  그 핵심  한다. 경 학    그 리가 동 한 것 다. 

미   리  에 ‘아웃 싱’함  지  약하  하

고,  그 가  원만한 미 계  해 가  지 하 는 것 다. 

계 본주 체  산에  상  심  상  핵억지  보  등  

미 간 담합 는  강  체 보다 강 고 도 하다.

그럼에도 하고,  에 내재한 원간 신  지 않는다. 

 미   가능  항상 경계할 수 에 없다는 것 다. 실  미  ‘아

시아  귀’    상  견 하 는 도  드러내고 도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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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 한미  동맹체  강 하고, 트남, 미얀마, 도, 키스탄, 그리고 몽골 

등 과 한 가들에 한 계 개  시도하고 다. 아울러 동아시아에  

미사  어체  하고, ‘ 략  연 ’ 개  탕  타  에 지

 개 하 는 것 역시  견  맞닿아 는 것 다.

라   핵  미  망  ‘처리’해야할 합리  가 없다. 

미   포 가 실 하고 는 상 에  여  지 학  가 가 큰 한  

미  하는  압 하는 것   리하지 못한 것 다. 그보다  

6 담 라는 신  식  한  리하는 것  보다 합리 다.  6

담  통해 핵  해결에  다하고 다는 상  미 에 보 고, 아울

러 핵 가 통 가능한 상  변하는 것 역시 차단하 고 한다. 욱 , 

 6 담  매개  한 도   는 상  역시 차단하

고 하고 다.

Ⅲ.  ‘한 도 안 과 평 .’ 책  키워드

지난 6월 한 상 담에  한  핵 에 한  단 한  

했다. 실  내  언 들  핵 에 한   ‘진 보’했다고 

평가하 도 하 다. 그러나   여  한 도 핵  한 도 안 과 

평 라는  수사   어나지 않았다.  한   한에 

단 한  취할 것 란 망   미   한  해결할 것

라는 망과 다 지 않  ‘ 언 ’ 망 라 할 수 다. 미 계  근본  

변 가 담보 지 않는다 , 향후에도  한   한  강하게 압

할 가능  아 보 지 않는다.

 게 강 하는 ‘한 도 핵 ’  ‘한 도 안 과 평 ’는 그 타  

각각 한과 미 라 할 수 다.  한 도 핵 라는 수사  통해 한  

어하고,  한 도 안 과 평 라는 수사  통해 미  공  책  견

하 는 도  가지고 는 것 다. 러한 상  미 계  계 사 에

 균  아야만 하는  마  드러낸다. 마는 해결책  없  단

지 리만 할 수  뿐 다. 결   책   본원  해결  아니

라 통 가능한 수  리에 그  맞춰  는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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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  해결에 한  극  지  담보해내  해 는 엇  필

한가? 미간 경쟁 도가  택지  한하는 핵심 라 , 라  

 미 안보 감  우  해 시켜야할 필  다. 것   

동 아 지역에  미  주도  동맹체  역내 가들   참여하는 집단안보

체  변 시키는 상 에 만 가능할 것 다. 는 역내 동맹체   ‘사

산’  간주하고 는 미  에 동 할 가능  낮다는 것 다. 2009  

동 아 공동체  주창한 하 야마 에 한 미  편한 심  상 해 본다

, 동 아 집단안보체  수립   지난한 과  극복해야 한다는 것  

하다.

동 아 안보공동체  수립   근 라 , 단  차원에  한  

한미동맹에 한  우  식시킬 필  다. 과  한 사

통  통해 한  견  가 아님  식시켜야 할 필 가 는 것 다. 

 시  한 계 경색  핵심  가 한  ‘ 골 ’ 미 에 

었다는 것  하 는 어 다.

러한 맥락에 , ‘한 도 안 과 평 ’는 한 계  강 시킬 수 는 한 

연결고리라 할 수 다. 사실, 에게 한 도 안 과 평 는 한 도 핵 보다

도 한 라 할 수 다. 에게 한 도 핵지 는 그것  통 가능하 만 

하다   수도 다.  냉  주한미  핵  보  암  

한  , 재에도 우  키스탄  핵보  하고 도 하

다. , 한 도 쟁  에게 ‘악몽’ 그 체라 할 수 다. 한과 동맹 계

 엮여 는  한 도 쟁 시 어 한 태 든 연루  수 에 없 , 

상 에 라 미 과  사 돌 라는 악  상 에 직 할 수도 는 것 다.  

2  한 쟁  것 다.  근   ‘한 도 신뢰프 스’  

 평가하는 주 한 도 하다. 

한  진  핵 에 한  건  역할  망한다 , 한  

 아니라  에  핵  검 해 볼 필 가 다.  진

리는 사실에 한 한 독해  가능하게 만든다. 그  해 곡  책 안

 시  결  해결에 실 한다. 그러나 그 실  원  사실  

가 아니라  행 들에 한 만  해 해 린다. 러한 편집  행태

  책에  복할 는 없다. 실에 한  책  해 본

다.  (2013/07/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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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특별기획 제 44_3호

미 직 화  한 한  택지

진
  ( 한통 학 학원연 협 회 

코리아연 원 협동 연 원)

  Ⅰ.  한  미  

  Ⅱ.  미  과  역할

  Ⅲ.  과 마  통

Ⅰ. 한  미  

1994  4월, 한  주  CNN과 단독 뷰  했다. 1차 핵

(1993 )가 거진 지  에 지나지 않았는   주  뜻  트  쏟아

냈다. “미 에 가  낚시도 하고 들도 사귀고 싶다, 핵  어  슨 

 나, 쟁  원하는 는 신  아니다” 등 격  언 었다. 하지만 

그 말  다 지키지 못하고 그해 여   주  사망한다. 

20여   지 , 그   도 슷한 말  하고 는 것  

다. 러시아 타 타스 통신    해 지난 6월  1

가 “ 마   다리고 다”고 보도했다. 지난 2월 한  해 

과 함께 경  람한 니스 드 도 같  취지  언  한  

다.

지난 6월 7~8  미  상 담  미 과  직   원하는 한

 움직  곳곳에  계  포착 다. 야 지난 6월16    에

도 하고 한  원   미 고  담  공식 했다. 당시 

한 원  담 는 “ 도  핵 는 우리 수 님( )과 우리 님

( )  훈” 라고  미 고  담  체  평 체  

 , 미  진  ‘핵 없는 계 건 ’  등도 폭 게 다룰 수  

것 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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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 담 시   “미  편리한  하   것” 라고 하  ‘통 큰 

안’  하는 양 미 에 공  겼다.  12월 켓 사에 어 해 2월 핵실

험, 3월과 4월에 계  남    지  언 등   

 시킬 듯  보 는 ‘ ’  움직 었다. 

Ⅱ.  미  과  역할

담   당시 워싱  6월15 ( 지시각)   8시경 었다. 악  

가안보 (NSC) 헤 든 변  그날  “ 내   알 주겠다”는 

통상  답변만 한  특 원들에게 남겼다. 월  간  해 에 상 근

하는 한  언 사  들만 한 도 남쪽에  6월16  주하게 움직 다.

과거 2010  9월28   후계  공식 등 할  한  새벽1시에 

  진  식 , 새벽4시에 그  동당 앙 사  원   

식  타 했다. 당시 미  워싱  각각  11시, 후2시  업 가 한창

 시간 었다. 다  미  식한  시각 었다.

그  생각한다  미  지 시각   에 맞 어  지난 6월 

미 고  담 는 ‘진 ’  심(?)  수 에 없다고 우스개 리라도 해

야 할 었다. 미  공식 도 한  담  다  날 “ 한  말  아니라 

행동  단할 것 , 한  ( 엔 안보리 결 안 등 )  수할 가 

어  보여주  란다”  싸늘하게 나 다.

하지만 나 지 나 한    는 미 직   계 상

다. 생  해 쉽게 포 할 한  아니다. 미 고  담  직후  6월19

  략 에 도 한  미  사  해  역할  청하고 6

담   동공간  주  해 사  했  것  

다. 

6월27  었  한·  상 담 직후  가 공식  통해 “6

담 재개  한  경 에 극  행동”하고 “ 든 당사 들  6

담   재개할 수 는  지 않  란다”고 한 시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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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해야할 가  그것 다. 내 언 에 는  한·  상  한 핵 

에 해 식  같  했다는 에  찍었지만  신    

과 한    각각  개하    6 담 재개 지  하

는  많   었다. 

 새삼스럽게 6 담 드  들고 나 는 에는 본  계산  

는 것  보 다.  한  가 보 지 않는  하게 6

담 재개  강  할 는 없  다. 미 도 한   해 

 역할  하지만 한도 미 과  직  해 에 하는 

가 크 에 그만큼 할 가능 도 다.

 6월말 한· 상 담 나 7월  아 안지역안보포럼(ARF)에  6 담 

재개  필  계  강 한 것  6 담  지  해 역내 향  

지하 는  해 계  에 하   해  미 직

 징검다리  아보 는 한   맞아 어진 결과 다. 아울러 근 ·

계도 지난 7월27  한  ‘ 승 ’ 행사에   체   후 고

 리 안차  가 주   견하  지난 3차 핵실험 후 원

해진 계가 상당  복원 다고 평가 고 다.

Ⅲ.  과 마  통

한   공 에  공  식상 미  어간 듯  보 다. 

하지만 미  한 것  없어 보 다. 산 한 내  들  고립주

 향  보  시 한 미  내 상 에다가 리 아  다피  처단하고,  

라  사살하여 수 시킨  는 마 행 가 한에 해 도 ‘ 짐 체 지

(regime change)’  가능  내  검 하지 않 리라는  없다. 다

나 한  어가는  어  수 없는 당사   동맹  한

 계10  역   상도 상당  한 나라 다. 미  

내  사 , 계  우 순  등  직  나  든 상 에 는 한 에 

남 계 개   한  ‘ 탁 리’  하  미 직 는 연스

 피하  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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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  싱크탱크  략연 (CSIS)는 지난 4월 50 간  한

  ‘ 상  2개월 내에 다   생시킨 후 5~6개월 내 

 보상  는 벼랑끝 술’  · 리하   평가한  다. 한

 도  행동  라보는 미  야  식  상당  CSIS  연 결과  

사하다. 마 통  한 미  고  리들  “과거  악순  하

지 않겠다, 나  행동에 해 보상하지 않겠다”고  공언하는 것도 에 한

다. 또한 해 한 ‘ 승 ’ 행사(7월27 ) 참 차 한 시리아 단  

 1 가  견했다는 식  워싱  심  건드리 에 해 보

다. 미  한과 시리아  랜 미사  수 계  눈여겨보고 는 것  

알  다. 

런 상 에   1 가 할아 지  주 과 아 지  원

 ‘ 핵 ’ 훈  루  해 미  사시키고  해 미 에 직  가

 할아 지 신 낚시  하든, 아니  가 아하는  하든  하  해

는 보다 극 고 연한 가 필 하다. 앉아  마 통   

다리지 말고   걸어야 한다. 스 스 학생 었 니 통역 없 도 가 

가능하다. 단, 안 나 난 는 아닐 니 핵  계 상  등 고갈 

수 는 주  가지고  걸어야 할 것 다.

 핵  다 에는 미  나 타  걸고 어  미 수  해

주지 않  것 라 심하는 한 에  쉽지 않  다. 하지만 지도 라  

쉽지 않  , 가능해 보 는 에도 도 하  역사  개척해 나가야 한다. 생

 ‘ 민 ’ 지도 않  스 스 학생 신  가식  민복  고 다니

고 20  할아 지 식 나 쫓아가 는 행동  결  아  것도 보 해주지 못

할 것 다. 심도 지만 필 한 게   해  “Hello” 할 도 알

아야 한다.

‘3AM MOMENT’라는 말  다. 한 안보 사항에 해 는 한 에라

도 지  편에  걸  도 는 미  통  습  사하는 다. 

미  통  새벽3시라도  는다. 워싱  시각 새벽3시, 평양  후 5

시다.  1 , 퇴근하  에  한 통 하  다. 짝 나 

는 그런 식  하는 거다. (2013/08/08)
   


